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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o manage the depression of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which is now considered as a national and social crisis in South Korea. This study uses

a similar experimental and retrospective before-and-after design with non-equivalent controls for a 

depression management program for the elderly who live alone.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depression management program showed higher self-esteem and lower depression and suicide

tendency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depression management

program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that improves self-esteem and reduces depression 

and suicidal inclinat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Since the effect was measured immediately after 

the experimental treatment, it is suggested that a long-term follow-up study should be conducted to 

verify the persistence of the effect through repeated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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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은 생리적⋅생물학적 측면에서 퇴화 상태에 

있는 사람, 심리적⋅성격적 측면에서 기능이 감퇴되

고 있는 사람, 사회적 측면에서는 역할과 지위가 상실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다(Breen, 1960). 최근 노인 인구

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고

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 남⋅녀의 기대수명은 각각 79.7세, 85.7세로,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남자는 1.7년, 여자는 2.4년 

더 높다(Statistics Korea, 2018).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

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사회로 바뀌면서 노동인구의 노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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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수요의 감소,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Kang, 2015). 이로 

인해 노인은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립되고, 우

울증, 자살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전 세계의 질병부담 장래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질병부담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 우울증

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Park, et. al., 2015; Murray & 

Lopez, 1997). 노인의 우울증은 건강관리 요구가 높아

지는 반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애의 위험이 증가

하고, 삶의 질이 저하되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

과 관련이 있다(The Joint Commission, Washington DC, 

2010).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자살률은 20대에

서 161명, 30대에서 241명, 40대에서 272명, 50대에서 

292명, 60대에서 276명, 70대에서는 402명에 달한다

(Statistics Korea, 2018). 이처럼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고,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노인의 우

울증과 자살률은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Lee, 2012; Lee, 2012),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소

외 및 상실감 증가, 노인자살의 증가 등 국가적⋅사회

적으로도 위기가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다. 

노인의 우울증 및 자살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우

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 요소에는 남성, 정신 장애의 

가족력, 이전에 시도한 자살, 더 심한 우울증, 절망감 

및 동반 질환, 알코올 중독, 약물의 남용을 포함한다고 

하였고(Keith, et. al., 2013), 자살로 사망한 노인 환자

의 90% 이상이 우울증이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였다(Wright & Thorpe, 2016). 또한 가족이나 배우자

가 없고, 우울증상이 심하며, 스트레스가 많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면 우울 및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5; Han, et. al., 2009). 

노인의 우울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게 되며, 

자살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우울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985). 노인의 우울

증 등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사용한 

치료 이외에도 비약물요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Kim, 2015; Korea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2011),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치료학문 분야의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회상요법은 회상기능을 개선시

키고,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며,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 심리

문제에 대한 중재방법으로 중요하다(Kim & Lim, 2015). 

또한 회상은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을 연결하여 하나로 

통합시키고,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위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

으로 보며, 가치관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Kim & 

Lim, 2015; Nam, 2012). 따라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친밀감을 향상시키며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켜 최종적으로는 자아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심리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Kim, 2015). 회상

요법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미술치료를 활용한 

회상방법이 언어적 표현의 어려움을 가진 초기 치매노

인의 긍정적인 삶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Kim, 2015; 

Gallagher, 1993), 영상매체를 활용한 회상요법 프로그

램이 여성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나

타났다(Kim & Lim, 2015; Hwang, 2012). 

한편,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

가하는 추세인데, 독거노인이란 배우자 및 친족 또는 

비친족 중 누구와도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Kim, 2016; 

Choi, 2008).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수는 2018년에 140

만 5천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9%를 차지

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8). 독거노인

은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사회

적 고립, 경제적 빈곤, 만성질환의 위험성 등 많은 스

트레스를 경험하는 반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

이나 대처능력은 떨어져 우울감이 증가하게 된다

(Kim, 2016; Lee, 2011).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독거여

부가 우울뿐만 아니라 자살경향성에도 큰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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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5). 독거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수준, 종교유무, 배우자 유무, 

독거기간(Jung, et. al., 2018), 신체적 요인으로는 주관

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Kim, 2018), 사회적 요인

으로 사회관계망, 사회적지지(Seo & Lee, 2016) 등으

로 나타나,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문제는 가정의 문

제가 아닌 국가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독거노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소외 정도가 커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감소가 

더욱 크다(Seo & Lee, 2014). 이 시기에는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경제력, 건강, 친구, 명성,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 등이 감소하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수용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인 지지가 감소하게 

된다(Ahn, 2015).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유

지하고, 질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Son & Park, 2015), 노인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Kim, 2006). 

Oh & Kim(2018)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살경향성

을 설명하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자살경향성을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고령 사회에서 독거노인은 노인 중에서도 특히 사회

적으로 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서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중재를 실시하였

다. 이처럼 독거노인에 적용하는 중재는 미비한 실정이

므로 독거노인을 위한 정신건강관리와 관련된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회상요법을 기반으로 한 우울관리 프로

그램은 과거의 한 장면과 그와 관련된 기억들을 떠올리

게 함으로써,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과거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들을 통합하

여 독거노인이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Kim & Lim, 2015). 이에 본 연구는 독거노

인을 위한 회상요법을 기반의 우울관리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독거노인에게 적용하여 우울관리 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경향성에 미치는 효

과를 검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회상요법 기반의 우울관리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독거노인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을 위한 우울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둘째, 독거노인을 위한 우울관리 프로그램이 독거

노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경향성에 미치는 효과

를 검정한다.

3. 연구 가설

가설 1. 우울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우울관

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우울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우울관

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 3. 우울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우울관

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살경향성 점수가 낮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우울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설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중 

S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행한 노인우울검진 결과 

우울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노인 중에서 본 연구의 목

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자로 편의표집 하였다. 중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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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대조군의 거주지 위치를 고려하여 배정하였으

며, 실험군 17명, 대조군 17명으로 총 34명이 선정되었

다. 실험기간 동안 대조군 중에서 1명이 신체질환으로 

인한 입원으로 탈락하여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 17명, 

대조군 16명이었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판 단

축형 노인우울척도(SGDS-K) 결과가 8점 이상이며, 의

사소통이 가능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다. 

다른 유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척도를 Jon(1974)이 번역한 도구이다. 총 10문

항이고, Likert 4점 척도로 긍정적인 문항은 ‘매우 그렇

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

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

로 환산하였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10~4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2) 우울

Sheikh ＆ Yesavage(1986) 가 개발한 15개 문항의 단

축형 우울측정척도를 Bae & Cho(2004)가 표준화한 노

인성 우울증 척도(Short Form of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이다. 총 15문항으로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긍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

산하였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0~15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으며, 8점 미만이면 정상, 8점 

이상이면 우울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Bae & Cho, 

2004). 한국어판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α는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60이었다. 

3) 자살경향성

Sheehan, et. al.(1998)과 Yoo, et. al.(2006)이 개발한 

한국형 정신과적 진단 선별 질문지(Korean Version of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K-Mini)의 

자살경향성에 대한 평가항목(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이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하

여 ‘예’라고 대답한 경우 문항에 각기 배정되어 있는 

점수들의 합계를 구하였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0~33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2였다.

4.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연구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의 우울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우울관리 프로그램 내용은 노인을 대상으로 회상

기반 미술프로그램을 적용한 Kim & Joen(2012), 

Kim(2015), Kim & Lim(2015)의 선행연구 내용을 토대

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미술교재를 개발하였다. 구

성된 프로그램 내용과 미술교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1인, 정신간호학교수 1인, 정신건강전문간호사 1

인, 정신건강전문요원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에게 내

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우울증이 있는 독거노인 4명

에게 예비조사를 적용한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 프

로그램과 미술교재를 개발하였다.

회상요법 기반의 우울관리 프로그램의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수정⋅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

서 아픔 그려보기 활동에서 기존 전면만 배치되어있

던 그림을 후면 추가에도 추가하여 등, 허리 등의 아픔

을 표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2회기에서 현재 소

원 빌기 활동에서 추상적 개념인 소원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친숙한 달 이미

지를 삽입하여 보완하였으며, 3회기에서 어린 시절 고

향 밤 활동에서는 도입 활동 없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

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껴 명상, 음악 감상 활동 추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Depression Management Program Based on Reminiscence Therapy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41

Session Subjects Program contents

1 Drawing emotional pain Encourage understanding and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Express physical and mental discomfort

2 Make a wish Explorate the inner with desire and wish

3 Hometown night of childhood Psychological stability through childhood(past) recall

4 Memories of Autumn Reminiscing about recent memories, Increasing ego Integration

5 Burden of heart Accept past unresolved challenges

6 Fish familyization Finding the value of life and forming your identity through your family and yourself

7 Drawing a kite of hope Integrating self and inspire hope

8 Graduation project Organize feelings, what was learned and what was understood, Emotional support

Table 1. Contents of each session of the depression management program

가하였다. 5회기에서 마음의 응어리 활동에서 심리적 

고통을 그림으로 바로 표현하기보다 글로 감정을 표

현하고 이후 그림을 통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내용을 수정하였고, 6회기에서 물고기 가족화 활

동에서는 그림으로 가족들의 특징을 묘사하기 어려워

하여 예시 삽화를 통해 참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재는 주 1회, 회기 당 40분으로 총 

8회기, 8주간 진행되었으며, 실험군의 가정에 방문하

여 개별 상담형태로 회상요법 기반의 우울관리 프로

그램을 시행하였다. 대조군은 실험군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 사전사후 조사

실험군은 프로그램 1회기 시작 전 사전조사를 시행

하였고,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8회기 종료 후 진행하였

다. 대조군은 사전조사 8주 후 사후조사를 시행하였다.

3)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1회기의 주제는 아픔 그려보기이고, 목표는 미술 매

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내면을 표현 하는 것이다. 1회

기에서는 인사 나누기, 아픔의 색을 선택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분을 색칠 한 후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하였다. 2회기의 주제는 현재 소원 빌기

이고, 목표는 현재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이다. 2회기에서는 과거 이루고 싶었던 소원을 떠올

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 달 그림을 보며 

현재 이루고 싶은 소원을 떠올리는 것, 자신의 소원을 

담은 그림을 완성한 후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하였다. 

3회기의 주제는 어린 시절 고향 밤이고, 목표는 긍정적

인 경험을 회상함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3회기에서는 명상을 통해 어린 시절 고향 밤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명상 후 떠오른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고향 밤 풍경을 미술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다. 4회기

의 주제는 가을 추억여행이고, 목표는 긍정 경험을 재 

경험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4회

기에서는 가을에 좋았던 기억이나 행복했던 기억을 떠

올리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낙엽 그림을 통해 긍정적

인 경험을 재 경험하는 활동을 하였다. 

5회기의 주제는 마음의 응어리이고, 목표는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미해결 갈등을 표출하는 것이다. 5회기

에서는 삶에서 후회되었던 일이나 과거 해결되지 않았

던 갈등을 떠올린 후 워크북에 작성하였고, 과거 자신의 

감정을 미술활동을 통해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

동을 하였다. 6회기의 주제는 물고기 가족화이고, 목표

는 부정적 감정들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무력감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6회기에서는 워크북에 그려진 물

고기를 보며 자신의 가족들과 비슷한 특징을 물고기를 

고른 후 나누는 시간 가지기, 물고기 가족화를 완성하며 

가족들에게 바라던 감정이나 좌절된 감정에 대해 생각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하였다. 7회기의 주제

는 희망 연 그리기이고, 목표는 남은 생의 희망을 가지

고 생애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는 것이다. 7회기에서는 

삶에서 행복했던 순간이나 특별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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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haracteristics
Exp.(n=17) Cont.(n=16)

  or t p
n(%)orM±SD n(%)orM±SD

Gender
Male 2(11.8) 1(6.3) 0.30 1.000†

Female 15(88.2) 15(93.8)

Age(years) 77.88±5.46 76.81±5.41 0.57 .576§

Religion
Yes 10(58.8) 7(43.8) 0.75 .387

No 7(41.2) 9(56.3)

Education

No education 7(41.2) 6(37.5) 5.65 .227

Elementary school 6(35.3) 9(56.3)

Middle school 1(5.9) 0(0.0)

High school 3(17.6) 0(0.0)

More than College 0(0.0) 1(6.3)

Marital status
Married 0(0.0) 3(18.8) 3.51 .103†

Separation, Singe et. al. 17(100) 13(81.3)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1(5.9) 0(0.0) 1.79 .408

Middle 4(23.5) 2(12.5)

Lower 12(70.6) 14(87.5)

Perceived health status

High 0(0.0) 1(6.3) 1.15 .562

Middle 4(23.5) 3(18.8)

Lower 13(76.5) 12(75.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Table 2.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3)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 현재 자신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린 후 희망 연 그리기 활동을 

통해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 짓는 활동을 하였다. 

8회기의 주제는 졸업 작품이고, 목표는 프로그램을 통

해 알게 된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8회기에서는 우울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깨닫게 된 

자신의 모습과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8회

기가 진행되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

하는 활동을 하였다. 끝으로 우울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을 함께 공유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및 평균과 표

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측정 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를 이용

하였고,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소진에 대한 두 군

의 사전값 비교는 Mann-Whitney U로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경향성 실

험 전후의 차이값 검정은 paired t-test,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Wilcoxo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로 분석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정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성별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여자”가 대부

분이었고(88.2%, 93.8%),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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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n=17) Cont.(n=16)

t or Z p
M±SD M±SD

Self-esteem 20.88±6.51 21.69±6.18 -0.36 .718

Depression 11.24±2.05 11.00±1.67 -0.36 .721

Suicidal Ideation* 4.00±5.51 2.50±4.03 -1.68 .09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ann-Whitney U test.

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3)

었다(=0.30, p=1.000). 연령은 실험군은 평균 77.88± 

5.46세, 대조군은 평균 76.81±5.41세였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0.57, p=.576). 종교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유”가 대부분이었으며(58.8%, 43.8%),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0.75, p=.387). 교육수

준은 실험군은 “무학”이 가장 많았고(41.2%), 그 다음은 

“초등학교”였고(35.3%), 대조군은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고(56.3%), 그 다음이 “무학”가 많았으며(37.5%),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5.65, p=.227). 결

혼상태는 실험군은 모두 “이혼 혹은 사별”이었고

(100%), 대조군은 3명을 제외하고 “이혼 혹은 사

별”(81.3%)이었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51, p=.103). 경제생활수준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하”가 가장 많았고(70.6%, 87.5%),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1.79, p=.408).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하”가 가장 많았고(76.5%, 75%),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1.15, p=.562). 독

거노인의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생

활수준,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모두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의 평균 점수는 20.88, 대조군

의 평균 점수는 21.69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t=-0.36, p=.718). 우울은 실험군의 평균 점수는 11.24, 

대조군의 평균 점수는 11.00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t=-0.36, p=.721). 자살경향성은 실험군의 평균 

점수는 4.00, 대조군의 평균 점수는 2.50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Z=-1.68, p=.093).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경향성은 실험

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 가설 검정

가설 1. 우울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우울관

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우울관리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전⋅후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20.88점에서 24.71점으로, 대조

군이 21.69점에서 20.81점으로 변화되었고, 두 군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t=4.23,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가설 2. 우울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우울관

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우울관리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우울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하여 우울 전⋅후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11.24점에서 8.59점으로, 대조군이 11.00점

에서 10.69점으로 변화되었고, 두 군 간 차이를 통계적

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t=-3.28 p=.003),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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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t† or Z p
Difference

t or Z p
M±SD M±SD M±SD

Self-esteem
Exp. 20.88±6.51 24.71±5.18 -4.80 <.001 3.82±3.28 4.23 <.001

Cont. 21.69±6.18 20.81±5.72 1.13 .276 -0.88±3.10

Depression
Exp. 11.24±2.05 8.59±2.48 4.51 <.001 -2.65±2.42 -3.28 .003

Cont. 11.00±1.67 10.69±2.36 0.81 .429 -0.31±1.54

Suicidal Ideation
Exp. 4.00±5.51 2.53±5.50 2.47‡ .025 -1.47±2.45 -2.57|| .010

Cont. 2.50±4.03 2.69±3.91 -0.64‡ .530 0.19±1.1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Paired t-test; ‡Wilcoxon test;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test

Table 4.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 (N=33)

가설 3. 우울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우울관

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살경향성 점수가 낮을 것이다.

우울관리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자살경향성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살경향성 전⋅후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4.00점에서 2.53점으로, 대조군

이 2.50점에서 2.69점으로 변화되었고, 두 군 간 차이

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t=-2.57, p=.010),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일반 노인이 아닌 사회적⋅경제적⋅정

서적 지지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 독거노인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관

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울관리 프로그램이 B광역

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우

울, 자살경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관리 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중재 전 실험군 20.88

점, 대조군 21.36점(t=-4.23, p<.001)으로 나타났다. 다

른 연구와 비교해보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Jeon(2019)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23.61점으로 나

타났고, 독거노인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Oh & 

Kim(2018)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27.04점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Oh & Kim(2018)의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하여 나타난 결

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8주 동안 8회기의 우울관

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아존중감은 실험군 

24.71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20.81점으

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

하게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아졌다. 이는 우울관리 프

로그램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받는 수용 및 관심이 증

가하는 등의 사회적 지지가 형성되어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우울관리 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중재 전 실험군 

11.24점, 대조군 11.00점(t=-3.28, p=.003)으로 나타나 

독거노인의 우울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

른 연구와 비교해보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Jeon(2019)의 연구에서 우울은 6.52점으로 본 연구의 

우울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Wang,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거주형태에 따라 동

거노인에서 7.9점, 독거노인에서 8.6점, 시설노인에서 

9.2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8주 동안 8회기의 우

울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우울은 실험군 

8.59점으로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10.69점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우울 정도가 낮아졌다. 이는 회상요법을 기반으로 한 

우울프로그램에서 회상요법이 회상기능의 개선 및 자

아통합감의 향상, 우울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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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우울관리 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자살경

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중재 전 실

험군 4.00점, 대조군 2.50점(Z=-2.57, p=.010)으로 나타

나 독거노인의 자살경향성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Wang, et. al.(2010)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들의 자살경향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8주 동안 

8회기의 우울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살

경향성은 실험군 2.53점으로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에

서는 2.69점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실험군이 대조

군보다 유의하게 자살경향성 정도가 낮아졌다. 이는 

우울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독거노인의 우울 정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우울증과 높은 관련이 있는 자살경향

성도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우울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Ahn(2018)은 요양

시설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주 1회, 총 40회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프로그램 

중재 후 자아존중감 정도는 중재 전 2.20점에서 중재 

후 3.25점으로 증가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우울 정도는 우울의 하위요인인 비판적 사고와 불행

감, 신체적 약화와 기력 쇠퇴, 사회적 관심 및 활동 저

하 부분에서 중재 전보다 중재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Jung(2016)은 경

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인 24명을 대상으로 회상기반 

미술치료요법을 주 1회, 총 14회기에 걸쳐 진행하였

다. 프로그램 중재 후 자아존중감 정도는 중재 전 3.55

점에서 중재 후 4.72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우울 정도도 중재 전 5.20점에

서 중재 후 1.48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독거노인 우울관리 프로그램 및 자

살을 중재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자아존중감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Han, et. al.(2009)의 연구에서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환은 자살경향성과 연관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Kim(2011)의 연구에서도 자살변인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울변인은 다른 요인보다도 

노인의 자살변인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의 자살은 복잡한 이론

적 모델이 요구되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결과(Kim, 

2002)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자

살예방을 위한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험처치 후의 효과만 측정하

였으므로 우울관리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기간 동

안 유지되는지 장기간의 효과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반복측정을 통해 그 효과의 지속성을 검정

하는 장기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회상요법을 기반으로 한 우울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B광역시에 거주하는 독

거노인에게 적용하여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이다.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관리 프로그램을 8주간 8회

기로 구성하여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관리 프로그램은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은 

향상시키고, 우울 및 자살경향성은 감소시키는 효과

적인 중재임이 확인되었다.

우울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그 효과의 지속성을 

검정하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관리 프로그램을 다른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독거노인의 우울감 감소 및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B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한정되어 

시행된 프로그램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에게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연

구는 일 도시 지역의 일반 노인이 아닌 사회적⋅경제

적⋅정서적지지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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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것에 의의가 있다. 회상요법을 기반

으로 한 우울관리 프로그램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친밀감을 증진시키며 노년기 우울을 비롯한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 문

제를 가진 독거노인에 대한 중재기법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울관리 프로그램이 독거노

인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우울 및 자살경향성

을 감소시키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우울

관리를 하고, 더 나아가 독거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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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회상요법을 기반의 우울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가정방문형 개별 프로그램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사회적인 위기로 대두된 독거노인의 우울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상요법을 

기반으로 한 우울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독거노인에게 적용하여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경

향성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우울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거노인에게 

적용한 후 이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

다. 회상요법을 기반으로 한 우울관리 프로그램을 독거노인에게 적용한 결과, 우울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우울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아존중감 정도는 높게 나타

났고, 우울 및 자살경향성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회상요법을 기반으로 한 우울관리 프로

그램은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은 향상시키고, 우울 및 자살경향성은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처치 직후의 효과만 측정하였으므로 앞으로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검정하는 장기적인 추후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주제어：회상요법,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경향성,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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